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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상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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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살고 못사는 기준은 절대적인 부가 아니라 상대적인 부에 의해서 느껴지는 관념이라는 사실을 중국방문을 통해서 재 인식을 했습니다. 중국의 근로자들은 미국의 노임에 비핼 때 훨씬 낮은 임금을 받고 있겠지만  저의 눈에 비춰진 중국의 근로자들은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부에 대한 관념은 상대적이라는 사실을 재인식했습니다.


한 남자가 하루밤 사이에 백만장자가 되었더랍니다. 너무도 신이 났습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서 전등을 켜려고 수윗치를 눌렀습니다. 전등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정전이었습니다. 그래도 콧노래를 부르면서 샤워를 하려고 물을 틀었습니다.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전이 되어 있으니 전기 면도를 사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만들려고 깨스 렌지를 켰습니다. 깨스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밖으로 나가보았습니다. 시가지가 온통 멈춰진듯 조용했습니다. 신문의 가판대도 텅비여 있었고 신문을 파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버스나 전차도 다니지 않았고 식당문도 다 닫혔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영문을 몰라하는 그에게 한 노인이 지나가면서 말을 던졌습니다. “이봐요, 젊은이, 지난 밤에 이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백만장자가 된지를 모르시요?” 


이 우화가 말해주듯이 모든 사람이 백만 장자가 된다면 상대적인 부의 가치가 없어져 버립니다. 우화에 나오는 젊은이 처럼 오히려 비참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불쌍할 정도로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즐겁게 일을 하는 중국인들을 보면서 그들은 오히려 미국인들보다 더 행복한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발맛사지를 하는 십대의 남녀 청소년들에게 하루에 얼마나 버는가를 물어 보았습니다. 대답인즉 하루에 30위완이라고 했습니다. 공장 공원들의 일당이 18위완인 점을 고려하면 거의 두배에 가까운 임금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즐겁게 노래를 부르면서 명랑하게 일을 하는가 봅니다. 남의 발을 한시간 정도 주무르고 만져주는 일은 천하게 보이는 일 같지만 그들은 즐겁게 일을 하였습니다. 


저는 로스 안젤레스 근교의 한 미국공군기지에서 일주일에 세번 강의를 했습니다. 특히 한 건물에 들어서면 쓰래기통을 비우는 흑인 청소부 한사람을 보게 됩니다. 다리를 약간 저는 그는 항상 노래를 부릅니다. 언제나 노래를 부르는 그에게 아무도 시끄럽다고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긋모닝” 이라고 인사를 하면 그 청소부는 즐거운 노래로서 응답을 합니다.  마치 연인의 창문을 향하여 소야곡을 부르는 듯 노래로서 인사를 하는 그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을 볼 때마다 당신은 이렇게 즐겁게 노래를 부르시는데 정말 당신은 이렇게 항상 즐겁습니까?”  그는 역시 노래로서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항상 좋은 것만 생각을 합니다.” 지금 60세라고 말하는 그 흑인 청소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많지 않을 임금이겠지만 하루 하루를 즐겁게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수 없다는 말을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분명히 그 말은 진실입니다.뭇 남자들의 매혹시킨 부자 마릴린 몬로는 명성과 돈을 갖고 있었지만 자살을 했습니다. 한국의 대 부호의 부를 이어 받은 두 아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노벨 문학 상을 받은 어네스트 헤밍웨이도 자살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인기를 모은 미모의 탈렌트가 자살을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명성과 부를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부를 지녔지만 그들은 비참했습니다. 분명히 행복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로서 얻어지는 가치입니다.  끝
